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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트가 궁금해?!

팝아트(Pop Art)는 파퓰러 아트(Popular Art, 대중 예술)를 줄인 말로서, 
1950~196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된 현대미술 장르예요. 
팝아트 예술가들은 우리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중적인 물건이나 이미지를 
사용해 예술작품을 만들고 표현하지요. 
우리 모두 국내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팝아트 예술가 도로시 작가 & 도파민 작가와 
함께 박물관 곳곳에서 팝아트가 무엇인지 배우고 느껴보아요. 



운영 프로그램 

“뾰로롱~” 박물관에 도로시 작가가 나타났어요. 도로시 작가는 색동으로 
토마토도 만들고, 요술봉도 만드는 현대미술작가예요. 
박물관 1층에서는 작가의 색동 작품과 퍼포먼스를 감상하고, 
작가와 함께 팝아트 작품도 만들어 보아요.  

도파민 작가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을 
팝아트 캐릭터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예술가예요. 
박물관 3층에서는 도파민 작가가 멋지게 만든 작품 위에 내가 열심히 그린 
도파민 캐릭터를 여기저기 붙여봐요. 어느새 나도 멋진 팝아트 예술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입구

야외

박물관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거대한  
〈숨 쉬는 색동 토마토〉 작품을 감상해요. 

색동옷을 입은 예술가들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눠요. 
예술가들이 선보이는 색동 
퍼포먼스도 잘 감상해 보아요.

퍼포먼스: 유채연, 이희은
사운드: 김다빈

다들 색동 종이 받았나요? 지금부터 색동 종이를 
조각내고 붙여서 대형 요술봉 작품을 만들어 보아요. 
도로시 작가와 함께 완성한 작품으로 다 같이 

“뾰로롱~” 하고 외쳐볼까요? “뾰로롱~”

다들 나만의 도파민을 그려보았나요? 지금부터 
내가 그린 도파민 캐릭터를 작가가 만든 〈도파민 
월드〉 위에 붙여보아요. 하늘 위에 붙여도 좋고  
땅 아래 붙여도 좋아요. 여기저기 붙이다 보면  
도파민 작가와 우리 모두의 행복한 작품이 완성되어 
있을 거예요.

도파민 작가를 만나 다양한 도파민 모양의 나무판을 
받아요. 그 위에 나만의 도파민 캐릭터를  
쓱쓱 그려보아요. 어느새 분홍색, 보라색, 노란색 
알록달록 색깔의 도파민이 만들어질 거예요. 

3층

1층

� 어린이들이 제작한 작품 전시는 12월 4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 본 프로그램은 성인 관람객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어린이들이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만 부탁드립니다.
� 본 프로그램은 현장 상황에 따라 운영 방안 변경이 가능합니다. 
� 12월 3일 어린이들이 작품을 만들 때 박물관 아카이브용 영상 촬영이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영상 자료는 상업용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1층 자연놀이터

두 개의 D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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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동화 속 보물찾기


